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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텃밭인 매사추세츠도 대선 핵심 쟁점은 이민문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economy, stu-

pid)’라는 미 대선의 상직적인 문구는 올해

의 선거에서는 들을 수 없다.  이제는 "문제는

이민이다(It’s immigration, stupid)"가 대세

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이민 문제가 핵심 이

슈로 떠오르며 다른 쟁점을 압도하고 있다. 특

히 이 문제가 남부 지역이나 전통적 공화당 강

세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매사추세츠 같은 진

보적 주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어

주목된다. ▶▶8면으로 계속

월스트리트 여론조사결과 올해 대선의 핵심 이슈로 이민문제가 떠올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국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 문제는 이민에 친화적인 매사추세츠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중남미 난민들의 대거 불법 이민, 유권자들 피부로 절감
나에게는 피해 없어야, 일부 보스톤 진보 가치 시험대에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 가장 핵심 이슈는 불법 이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자동차 보험료가 2022년 초부터

약 38% 급등하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

승률의 두 배를 넘는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

해 매사추세츠 내 7대 주요 보험사는 평균

12% 이상 보험료를 인상했는데, 이는 2015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인상률이다. 특히 주내

16%의 시장 점유율로 두번째 규모인 가이코

(GEICO)는 무려 26%에 가까운 인상을 승

인받았다.

자동차 보험료의 이 같은 급등은 팬데믹

기간 동안 사고가 줄어들면서 보험료가 8%

만 인상됐던 지난 3년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

인다. 올해 들어 7대 주요 보험사는 평균 5%

인상을 승인받은 상태다.

2021년에 1,000달러였던 보험료를 낸 소비

자는 이제 약 1,380달러를 지불해야 하는 상

황이다. 매사추세츠는 보험료 변동에 대한

공고나 요약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서

매사추세츠의 자동차 보험료
급등, 어떻게 대처하나?

▶▶10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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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형 (Ah-Hyung "Alissa" Park) UCLA 공대학장

노인회 단풍여행 성황리에 다녀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턴 한미 노인회에서는 10월18일

뉴 햄프셔 캔카매거스 하이웨이

(Kancamagus Highwa)로 단풍여행

을 다녀왔다. 

한순용 노인회장은 “그동안 코

로나로 인해 못했던 아름다운 단풍

여행을 계획하고 신청을 받으면서

노인회 회원들이 얼마나 기다려 오

셨는지 알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성원을 받았음을 드러냈다.  

한미 노인회는 매 달 2회의 모임

을 가지며 회원들과 친목을 다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향살이

의 외로움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한미 노인회에 관심이

있는 한인들은 회장 한순용 (978-

835-9168), 이사장 김순호 (984-289-

5336)에가 연락하면 된다. 다음은 이

금자 회원의 후기다. 

눈 비가 온다는 소식에 날짜를 변

경하는 바람에 늦게 여행을 다녀왔

습니다. 절정의 단풍은 지났지만 모

처럼의 여행에 모두들 들뜬 마음으

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크

루즈 여행을 갈 때처럼 벌써부터 가

슴이 설레였고, 산에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하며 손꼽아 기다

렸습니다. 노인회 회원이 되어보니

혼자서는 가기도 힘든 크루즈 여행,

단풍 놀이를 갈 수 있는 행운도 갖게

되었습니다. 

약속시간에 모두들 모여 56인승

버스를 타고 다행히도 따뜻한 날씨

와 바람도 잔잔한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창 밖으로 보며 즐거운 노래

도 부르고, 준비해 온 간식도 먹으며

2시간 남짓 달렸습니다. 사바데이 폭

포(Sabbaday Falls)에 도착하여 어

르신들도 걸어가기 좋은 거리를 올

라가니 작은 폭포가 촤르르하고 물

을 흘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치마자락처럼 넓게 펼쳐

진 물소리는 수 많은 은구슬을 한꺼

번에 쏟아 내려 보내는 그런 아름다

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좔좔좔

콸콸콸...

폭포를 보고 내려온 길에 미리 준

비해 간 따스한 커피를 마시고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아쉬움을 뒤로하고 집을 향했

습니다. 조금 늦은 점심을 햄버거로

채우며 즐거운 여행을 마치게 되었

습니다. 

bostonkorean@hotmail.com

H 마트, <전라남도 우수농수산물 특판전>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H 마트가 전라남도 농수산식

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

라남도 우수농수산식품 특판전

’을 10월 18일부터 개최하고 있

다.  

소비자들은 행사 마감인10월

31일까지 전라남도 가을의 맛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정

남진 장흥표고 절편, 미성 영광법

성포참굴비, 완도 활전복 등 까다

롭게 엄선한 전라남도의 다양한

제품을 특별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특판전은10월 31일까지 메

사추세츠에 위치한 벌링턴과 퀸

시점에서 진행된다. 본 행사에 대

한 문의는 아래 매장으로 하면 된

다.

▶벌링턴점(781-221-4570), 퀸

시점(857-392-5029). 

bostonkorea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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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통문화 체험 가득, 국제선 청소년 평화축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국제결혼가정선교회(NAICFM)는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까지 노스앤도버에 위치한 다문화

선교회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 평화

축제를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김밥만들기, 도자기

체험, 붓글씨로 이름쓰기, 한국전통

악기와 놀이 체험, 마술쇼 등을 체험

할 수 있다. 

또한 조미나 국악재즈연구소 소

장이나 에머슨 대학 교수의 사물놀

이 연주, 국제선 노인회 난타팀의 공

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가 준

비되어 있다. 

특히 제 33회 삼성 호암상을 수상

한 마샤 헤이기스 하버드 의대교수

가 전달하는 특별 강연도 준비되어

있다. 

한국의 도예 명장 김세용씨의 아

들인 김도훈 박사가 직접 도자기 만

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김 박사

는 앤도버에 한국 도자기와 현대 도

예의 협업 작업장을 앤도버에 설치

해 운영 중이다. 

국제선은 “한국 문화와 함께 평

화의 메시지를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참여를 당부했

다. 

이날 행사에서는 떡볶이, 만두, 잡

채, 고추장, 불고기 등 한국 음식도

제공된다. 

행사의 입장료는 10달러 이며 수

익금은 미조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평화마을 실버하우스에 기부

된다. 

한편, 국제선은 유치원부터 12학

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 및 글짓기

대회를 동시에 실시하며 오는 10월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는다. 참가

를 원하는 학생들은 다음의 링크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문의는

naicfm2023@gmail.com으로 할 수

있다. 

참 가  링 크 :

https://docs.google.com/forms/d/e

/1FAIpQLSd_RErHmEEXI35Ue

rrpI0m6JBSNFoYeGvgdE2PRGx-

aSo-MEBg/viewform

시간: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4시 

장소: 다문화 교회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차세대 단체 CKA 보스턴 지부 출범 성황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차세대 단체인 한미위원회

(Council of Korean American,

CKA )보스톤 지부가 좀10월 20

일 폴리 호애그 로펌(Foley Hoag

LLP)에서 출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 행사에는 학계, 법조

계, 예술, 시민단체, 의학, 생명공

학 분야의 차세대 리더들과 현지

단체 리더와 재미교포 지도자, 학

생 및 전문가로 구성된 70여명이

참여했다. 

오후 2시부터 수잔 박 보스턴

CKA 회장과 한나 김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행사에서는 상

호 협력을 통해 창출할 수 있는 시

너지를 개발하고 뉴잉글랜드 지

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원탁 토론이 진행됐다. 

행사는 저녁까지 이어졌고, 한

국식 청주 전문가인 천지성씨의

전통주에 대한 특별 발표가 있었

다. 한국식 만찬과 AMG 뮤지컬

그룹의 아리랑을 포함한 특별공

연도 이어졌다. 

이날 행사에는 보스턴 총영사

관 홍순복 부총영사, 시민협회 린

다 챔피언 회장과 크리스틴 리 총

무, 보스톤한미예술협회 김병국

회장, 한미 정치력 신장연대 김성

혁 대표, 보스톤 한국학교 강상철

교장, 실비아 한 코렉스 회장, 로

드리게스 유권자연맹 사무총장

이 참석했다.  MIT, B.U등 한인

학생회 회장들은 학생회 활동들

을 소개했다.  

사진=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대표

김도훈 박사 도자기 체험 부스, 마샤 헤이기스 하버드 교수 특별강연도 
김밥 만들기, 붓글씨, 전통놀이, 그림 및 글짓기 대회 10월 30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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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럼시, 100 저소득층 가정에 매달 $500 기본소득 지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샐럼시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로써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케임브리

지, 서머빌, 첼시에 이어 샐럼도 기본

소득 실험에 동참하게 됐다.

업리프트샐럼(Uplift Salem)이라

는 이름의 이 임시 프로그램은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100가

정을 선정해 한 달에 $500을 조건 없

이 지원한다. 프로그램 수혜자는 신

청자들 중 로터리 방식으로 선정되

며, 올해 12월 1일부터 첫 지원이 시

작된다.

샐럼시의 도미닉 팽갈로 시장은

비영리단체 업투게더(UpTogether)

와 파트너십을 맺어 이번 프로그램

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제한된 수만 선정하는 프로그램이

기에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

다.

샐럼시는 약 44,000명의 주민이 거

주하며 가구 중간소득은 $80,000이

다. 그러나 전체 가정 중 약 14%가 연

방 빈곤선100% 이하의 소득을 올리

고 있어 주 평균인 10.5%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팽갈로 시장은

샐럼 주민 중 약 40%가 소득의 40%

이상을 렌트나 모기지로 지출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은 다

음과 같다:

반드시 샐럼 주민일 것

연소득이 4인 가족 기준 $31,200 이

하로, 연방 빈곤선 100%를 넘지 않을

것

선정된 주민은 제공된 기본소득

을 식료품, 전기·가스비, 차일드케

어 등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업리프트샐럼 프로그램의 재원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과 업투

게더의 기부금으로 총 $688,500이 마

련됐다. 프로그램 신청은 10월 28일

부터 시작되며, 약 2주간 350명의 신

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샐럼주립대학교는 1년 동안 진행

되는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며,

수혜를 받지 않은 100가정과의 비교

연구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기본소득에 부정적인 그룹들은

지원금 사용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고 우려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수

혜자들은 대부분 생필품 구매에 지

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진은 첼

시잇 프로그램(Chelsea Eats pro-

gram)을 분석한 결과, 65%의 지원금

이 식료품점이나 음식 구매에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다.

샐럼시는 이번 기본소득 프로그

램이 저소득층 가정의 가난 극복과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복지 정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https://www.salemma.gov/may-

ors-office/pages/uplift-salem

hsb@bostonkorea.com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재 진행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 대선의 사전 투표가 매

사추세츠 각 시와 타운에서 현재

진행중이다. 

사전투표는 유권자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필요

하지 않다. 사전투표는 오는 11월

1일까지 가능하다. 선거 당일 붐

비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또한 특

별한 스케줄 때문에 투표를 놓치

는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사전 투표를 위해서는 각 타운

또는 주 주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각 타운의 투표 장소와 시간을 확

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표 가능

시간을 찾아 투표하면 된다.

인구가 많은 보스톤시는 날짜

에 따라 사전 투표 장소가 바뀌므

로 미리 장소와 시간을 점검해야

한다. 상당수의 작은 타운에서 보

통 타운 홀에서 선거를 진행한다. 

각 타운 등 지자체는 투표자의

편의를 위해 아침 일찍이나 밤 늦

게(오후 8시 또는 자정)까지 투표

시간을 늘리는 날도 있다. 

사전 투표 관련 정보는 주무부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s://www.sec.state.ma.us/

EarlyVotingWeb/EarlyVot-

ingSearch.aspx

저소득층의 가난 극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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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남부의 카버(Carver)

에서 열린 공화당 경선에서는 정치

적 이변이 발생했다. 21년간 재임한

주 하원의원 수잔 기포드가 정치 신

인 존 가스키(John Gaskey)에게

18% 차이로 패배한 것이다. 현직 프

리미엄이 강한 매사추세츠에서 이

같은 뒤집기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

곳에는 민주당 후보가 없어 그는 사

실상 당선을 확정지은 것이나 마찬

가지다. 

보스톤 글로브에 따르면, 해안경

비대 출신의 가스키는 올해 선거를

치르면서 중, 저소득층 블루칼라 계

층이 주를 이루는 카버에서 600여 가

구와 상점의 문을 두드렸다. 올해 선

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를 물었을 때 한결 같은 대답은 “이

민문제”였다. 

멕시코 국경과는 2,000마일 떨어진

매사추세츠에서 이민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 의아할 수도

있다. 이 배경에는 지역 내 호텔과 쉼

터에 머무는 수십명의 중남미 이민

자들이 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먼 국경지대의 문제가 아닌 매일 직

면하는 현실이 된 것이다.  

매사추세츠 전역에 걸친 타운과

시에는 수많은 중남미 이민자 가정

들이 분산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쉘

터 또는 호텔 그리고 임시 거처 등에

서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

들의 존재는 많은 비용을 요구한다.

주거 및 생활 비용 등은 물론 공립학

교는 아이들을 수용해 교육해야 한

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마음은 점

차 이민 문제가 강경한 입장을 보이

는 공화당 후보에게로 기울어지고

있다. 

많은 유권자들은 이민자들이 주택

과 사회 복지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한다. 매사추

세츠주는 2024년 중남미 이민자 수용

과 지원에10억달러(1billion) 이상을

투입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포

드가 지출을 승인한 것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녀의 패배

로 이어진 이유다. 

물론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이민자

들에게는 아주 친화적이었으며, 최

소한 표면적으로는 아직도 그렇다.

보스톤글로브와 서폭대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72%의 주민들은 ‘짧

은 기간’ 동안 중남미 이민자들에

대해 임시 쉼터 등 주거환경을 제공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가

주장하는 전면 추방 정책에 대해선

대다수가 반대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이민자들의 불우한 환경에

공감하는 유권자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불만의 강이 점차 지류를

넓혀가고 있다. 타운의 공립학교에

서 중남미 난민들을 접하는 사람들

의 무의식에는 점차 비용에 대한 부

담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점점 더 많

은 주민들이 이민자들로 인해 지역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

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은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 혜택

이 이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넘쳐나는 난민들로 한계를 느낀

매사추세츠 모라 힐리 주지사는 비

상 쉘터에 수용하는 중남미 이민자

들자들의 수를 강력하게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을 다른 주로 보

내는 ‘플라이 패밀리’ 조건을 제

시하는 등 점차 이민자들에 대한 강

경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돌아보면 2022년 9월 플로리다 주

지사 드샌티스가 중남미 이민자들을

마타스비녀드에 보낸 것이 시작이었

다. 드샌티스 등 국경을 접하고 있는

주지사들은 미국의 주요 진보지역의

부유한 도시 즉, 보스톤을 비롯한 뉴

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지에 이

민자들을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다.

직접 겪어보라는 것이다. 진보의 가

치가 시험대에 놓이기 시작했고, 이

들의 전략은 2024년 선거에 밑거름이

되고 있다. 

윌리엄 갤빈 매사추세츠 주무부

장관은 “플로리다 주지사가 원하던

바를 이루었다”며, 매사추세츠가

이민 문제의 최전선에 놓이게 되었

음을 인정했다. 한때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이민문제가 올해 선거에서는

커다란 핵심 쟁점으로 커져버린 것

이다. 보스톤의 흑인들이 밀집된 지

역, 도체스터에 거주하는 제이미 킹

(Jamie King)은 2020년 대선에서 바

이든을 지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는 트럼프의 강경 이민 정책이 매력

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대선을 10여일 앞둔 24일 월스트리

트저널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47대 45

오차범위내 근소한 차이로 앞선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같은 여론조사에

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2퍼센트 포

인트 차이로 앞섰다. 

수십여 여론조사의 하나에 불과한

발표라 치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

사는 현재 미국의 상태를 엿볼 수 있

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WSJ

여론조사에서 무려23%의 유권자가

후보를 결정한 가장 핵심 이슈로 이

민문제를 지적했다.  이 여론조사가

지난 1년 반 동안 조사해온 이슈 중

가장 비중이 큰 문제로 떠올랐다. 특

히 이민문제를 잘 다룰 후보로 트럼

프가 해리스를 15%차이로 앞섰다.

지난 8월에는 7%에 불과했다. 트럼

프 캠페인이 최근 불법이민자들이

미국의 안전과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쟁점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이유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여론조사업

계가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를 위해

우편설문, 커다란 선물제공 등 데이

터 수집 방법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또한 숨어있는 의견을 반영키 위해

가중치를 도입하고 새로운 데이터도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2020년 여론

조사는 트럼프를 평균 4.2포인트 과

소평가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3.2포인트로 줄었다. 미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읽을 때 트럼프 쪽

에 3.2% 또는 소폭 가중치를 두고 봐

야 한다는 말이다. 

성급한 도박사들은 벌써 트럼프의

우세를 점치고 나섰다. 트럼프가 국

가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던 비트코

인도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여론조사에서 유

권자들은 대통령으로 적절한 정신자

세를 가진 후보로 13%의 유권자가

해리스를 더 많이 꼽았다. 미국의 유

권자들도 누가 대통령에 적절한지는

알고 있으나 지금은 누가 더 필요한

가에 방점을 두고 있는 모양세다. 한

마디로 트럼프의 괴팍함보다는 내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불법이민이

더 싫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토론 때 “오

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아이티 이

민자들이 주민들의 애완동물을 잡아

먹었다”는 여과없는 주장을 피력했

다. 이와 같은 주장은 근거없는 사실

로 밝혀졌지만 불법이민 문제에 불

만을 가진 유권자들의 무의식에는

혐오로 자리 잡도록 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과거 트

럼프 재임시절 강력한 반 불법이민

자 정책으로 이민자에 대한 혐오가

강화됐다. 그것뿐만 아니다. 과거 코

로나바이러스 창궐 때 ‘차이니스바

이러스’란 명칭으로 아시안 혐오 현

상이 유발됐다. 이민자가 다른 이민

자를 혐오했을 때 우리는 가장 아팠

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를 떨쳐버

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중남미 이

민자 혐오현상이 발생해도 전혀 이

상하지 않는 순서다. 

이민자로서 미국의 현실을 살아가

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민 문제는 뗄

수 없는 핸디캡이다. 현재 2024년 대

선을 앞두고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 문제를 이민자로서 어떻게 소화

해야 할지 숙제로 남게 됐다. 트럼프

의 부적절함인가, 내 생활에 오는 불

편함인가. 이번 대선을 가르는 질문

이다.  

editor@bostonkorea.com

진보 텃밭인 매사추세츠도 대선 핵심 쟁점은 이민문제
▶▶1면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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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의 자동차 보험료 급등, 어떻게 대처하나?
▶▶1면에 이어서

류를 분석해야 정확한 인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 공공이익연구단체

의 입법 담당 디어드리 커밍스

(Deirdre Cummings)는 “운전자

에게 보험은 선택이 아니지만, 보

험료는 철저히 감독되어야 한다”

며,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나

일부 소비자들은 보험사들이 높

은 보험료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로 상당부분 사실이다. 

자동차 보험업계는 지난 팬데믹

기간인2020년에는 14.4%, 2021년에

는 9.6%의 수익률을 올리는 등 상

당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2022년

부터 보험사가 4.7% 손실을 기록했

다. 보험회사를 이것을 빌미로 대

폭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시작했다

. 가이코의 경우 2023년에는 26%의

보험료를 인상했으며 올해는 추가

인상을 신청하지 않았다. 

2023년 매사추세츠 자동차 보험

사들의 수익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국 보험사들은 약 5%

의 손실을 기록했다. 

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

보험사들이 손실을 기록한 것은

자동차 수리비와 의료비 상승 등으

로 인해 보험 청구 비용이 증가하

면서다. 자동차는 점점 더 복잡해

지고 있으며, 센서 데이터 분석과

배기가스 관리를 담당하는 컴퓨터

칩이 장착되어 있어 부품 교체 비

용이 크게 올랐다. 매사추세츠 보

험 연합의 크리스토퍼 스타크

(Christopher Stark) 이사는 “1990

년에 11개의 부품으로 구성됐던 혼

다 시빅 범퍼가 이제는 26개 부품으

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은?

최근 운전자들의 부주의한 운전

이 증가하며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 렉시스넥시스의 자료에 따르

면 2023년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주의 운

전 위반이 24% 증가했다. 매사추세

츠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10년간 25% 증가했으나, 2023년에

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와 도난 문제도 보험료

에 영향

기후 변화는 주택 보험료뿐만 아

니라 자동차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폭풍, 홍수, 우박 등으로

인한 손상을 입은 차량의 보험료

청구가 늘었다. 매사추세츠에서는

이 같은 손상을 커버하는 보험항목

, 즉 종합보험(comprehensive in-

surance)이 선택 사항으로 제공된

다. 또한, 차량 도난율도 2022년에

전년 대비 16% 증가하며 보험료 인

상에 기여했다.

주정부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방관하나?

매사추세츠의 자동차 보험료 급

등에 대해 주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은 제한적이다. 이는 보험사 간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가 변

경된 결과로, 과거와 달리 규제 권

한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2008년 이전까지 매사추세츠 보

험국(Division of Insurance, DOI)

은 직접 보험료를 설정했다. 그러

나 이 제도 하에서는 가이코와 프

로그레시브 같은 대형 보험사들이

주 내에서 영업을 꺼렸다. 새로운

제도인 ‘관리 경쟁(managed

competition)’이 도입되면서 보

험사들은 자체적인 계산을 통해 보

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었고,

DOI는 이제 경쟁 시장 유지와 보

험사들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점

을 두고 있다.

DOI는 보험사들이 예상하는 청

구액, 수익, 운영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도한 보험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는 DOI와 보

험사 간의 수많은 소통이 이루어진

다.

관리 경쟁 제도는 효과적일까?

이 제도는 보험사 간의 경쟁을

분명히 강화했다. 현재 매사추세츠

에는 수백 개의 자동차 보험사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7대

주요 보험사가 시장의 약 75%를 차

지하고 있다. 주요 보험사로는

MAPFRE(19%), GEICO(16%),

Progressive(9%), Safety(8%),

Plymouth Rock(8%), Ar-

bella(8%), Liberty Mutual(7%)이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들은 보험사를 바꿀 때 더 저렴한

요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가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

한 것은 다양한 보험사를 비교하는

것이다. 경쟁은 소비자에게 유리하

게 작용할 수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같은 보험사와 단순히 갱신하

는 것보다는 새로운 보험사로 변경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추가 절감 방법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할 수도 있다. 예를 들

어, 본인 부담금(deductible)을 인

상하면 사고 발생 시 본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나지만

,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진다. 보통

본인 부담금은 500달러에서 2,000

달러 사이로 설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선택적(Op-

tional) 보장을 해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홍수나 자연재해로 인

한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Comprehensive) 항목은 선택 사

항이므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또

한, 오래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라면 본인이 야기한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을 보장하는 충돌 보험

(collision insurance)을 해지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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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로우 집 매물에 기후 위험 점수 추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부동산 매매 플랫폼 질로우

(Zillow)가 자사 매물 정보에 기후

위험관련 점수를 추가하며 향후

각 개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관심

이 모아진다. 최근 몇 주간 허리케

인 헬렌과 밀튼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며 수십억 달러의 피해를

남긴 가운데, 이러한 데이터의 필

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

이다. 

매사추세츠주 리비어에 위치한

4베드룸 주택이나, 해변과 가까운

휴머락의 세컨드 홈 같은 꿈의 주

택들이 홍수 위험을 포함한 기후

리스크 평가에서 “심각” 또는

“극단적” 위험 등급을 받았다.

이제 매사추세츠 내 약 15만 채 이

상의 매물, 그리고 미국 전역의 새

매물 13%가 이러한 기후 위험 등

급을 받게 됐다. 

질로우는 기후 위험에 대한 재

정적 모델링 회사인 퍼스트 스트

리트(First Street)의 데이터를 기

반으로 홍수, 산불, 강풍, 대기 오염

, 열 위험을 1~10 점수로 평가한다. 

매사추세츠 주는 이중에서도 가

장 홍수와 관련해 영향을 받고 있

다. 매사추세츠 연안 지역의 해수

면은 지난 100년 동안 약 14인치(약

35.5cm)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해

안가뿐만 아니라 내륙 강 근처의

주택들도 점차 홍수 위험에 노출

되고 있다. 

질로우가 이번에 도입한 기후

위험 정보는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데이터와 NASA의 글

로벌 기후 모델을 사용한 예측에

기반한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과

거의 홍수 발생 기록에 그치지 않

고,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미래의 해

수면 상승과 강수량 증가를 시나

리오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주택

구매자들이 단순히 현재의 위험뿐

만 아니라 미래 수십 년에 걸쳐 증

가할 위험을 고려하도록 돕는 역

할을 한다.

예를 들어, 리비어의 한 매물은

올해 홍수 가능성이 4%에 불과하

지만, 15년 후에는 72%, 30년 후에

는 9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기후 모델은 현재 안전해

보이는 지역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점차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퍼스트 스트리트의 기후 연구

책임자인 제레미 포터는 이 데이

터가 이전까지는 주로 기관 투자

자들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제 이 데이터

가 질로우와 같은 대중적인 부동

산 플랫폼을 통해 모든 주택 구매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포터

는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이 기

후 위험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기후 데이

터의 파급력

기후 위험 데이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레드핀(Redfin)과 리얼터

닷컴(Realtor.com) 같은 부동산 매

매 플랫폼에서 제공되기 시작했지

만, 질로우가 이를 도입한 것은 시

장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

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질로우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

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이번 변화

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로 예상된다. 매물 목록에 기후 위

험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매수자

들은 해당 위험을 감안한 구매 결

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매사추세츠 부동산중개인 협회

의 테레사 해튼은 이 데이터가 매

수자들에게 더 신중한 접근을 유

도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후 위

험이 큰 주택일지라도 구매를 결

정한다면 구매자들은 이에 대비한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게 될 것으

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부동산

중개인들은 질로우의 기후 점수가

주택 판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질로우의 데이터는 현장

의 주택 구조와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시추에이

트의 부동산 중개인 안드레아 캠

벨은 한 매물이 홍수 위험 9/10의

점수를 받았지만, 55개의 콘크리트

기둥 위에 지어진 구조임을 감안

하면 실질적인 홍수 위험은 낮다

고 주장했다.

기후 위험 공개와 매사추세츠의

과제

매사추세츠는 부동산 매매 시

홍수 위험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미국내 14개 주 중 하나로, 뉴

잉글랜드에서는 유일하다. 찰스

리버 수자원 협회의 에밀리 노턴

은 “납(Pb)이나 다른 위험 요소

에 대한 공개는 의무화되어 있으

면서, 왜 홍수 위험은 공개되지 않

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녀는 현

재의 기후 예측이 미래의 홍수 위

험을 반영하는 만큼, 이러한 정보

가 매수자들에게 필수적이라고 강

조했다.

부동산 시장과 보험 문제

질로우의 새로운 점수 시스템은

일부 주택 소유주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매물 평가가 기후 위

험으로 인해 부정적으로 바뀌면

매도 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사추세츠의 주택 부족 문

제로 인해 매수자들은 추가 보험

이나 주택 개조를 감수하면서도

매물을 구매해야 할 가능성이 높

다.

보험 시장에서도 변화가 예고된

다. 기후 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험

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

부 보험사는 고위험 매물에 대해

보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브루

클라인의 부동산 중개인 에반 블

로스틴은 "보험사들이 캘리포니

아나 플로리다에서처럼 매사추세

츠를 떠나진 않겠지만, 보험료가

기후 리스크를 반영해 인상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매수자의 고민과 변화하는 부동

산 시장

질로우의 새로운 기후 리스크

데이터는 부동산 업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매수자들

은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

이며, 보험과 유지 관리에 대한 고

려도 늘어날 것이다. 이 변화는 주

택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장

기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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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사추세츠 홈스테드 법: 주택 가치
보호의 숨겨진 보석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매사추세츠 홈스테드 법

(Massachusetts Homestead Act)은

무담보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주택

의 가치를 최대 1백만달러까지 보호

하는 법안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큰 보호를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

는 기회를 주택 소유자들이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4년 8월, 매사추세츠 의회는 주

택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주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어포

더블주택법안(Affordable Homes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홈스테드 법의 보호 한도를 기존의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매사추세츠의 모든 주택 소유자

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본적으

로 12만 5천 달러까지 보호받을 수 있

지만, 홈스테드를 등록하면 이 보호

한도가 8배로 증가한다. 홈스테드 등

록은 주택 소유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절차로, 해당 주의 부동

산 등록국(Registry of Deed)에 신

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단 35

달러에 불과하다.

홈스테드 보호와 보험의 차이점

마커스 에리코 에머 & 브룩스 법

무법인의 파트너 마크 에인혼(Mark

S. Einhorn)은 “모든 주택 소유자

는 홈스테드를 등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인 주택 보험은

보통 50만 달러의 책임 보장 한도를

가지지만, 홈스테드는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보호막을 제공한다.” 보

험이 재산 피해와 책임을 보장하는

반면, 홈스테드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주택의 압류와 매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신

용 카드 빚이나 개인 상해 소송에 직

면하더라도 홈스테드 법에 따라 보

호받고 있는 경우 주택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보호된다.

다양한 가정 형태와 추가 보호

홈스테드 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

정에 적용되며, 미혼자, 기혼자, 부양

가족이 있는 가정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62세 이상이거나 장애

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한다. 주택의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지 않은 배우

자나, 주택을 주거지로 사용하는 가

족 구성원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

다. 이 법은 소유 부동산을 채권자

의 압류, 강제 집행, 판결에 따른 집

행, 세금 부과 또는 부채 상환을 위한

매각으로부터 보호한다. 

요양원 입소와 홈스테드 보호

홈스테드 보호가 너싱홈 입원 시

에도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

해 주정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고 밝혔다. 메디케이드 혜택에 따

른 채권은 홈스테드 보호에서 제외

되지만, 수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생

존해 있는 한, 주정부는 주택을 통해

메디케이드 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다.

홈스테드 등록 안내

새로운 주거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 구입 시 변호사는 모기지 계약

자에게 홈스테드 보호를 선언할 권

리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 홈스테드

선언은 해당 카운티의 부동산 등록

국에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

로 완료된다.

2024년 8월 법안 시행이전에 홈스

테드를 등록한 사람들은 다시 이를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규법

안의 보호가 적용된다. 

홈스테드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정 보 는  주 정 부  홈 페 이 지

(sec.state.ma.us/divisions/registry-

of-deeds/homestead-faq.htm)에

서 확인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

파원 = 미국에서는 내년부터 약

국에서 판매하는 콘돔, 사후피

임약 등도 의료보험 보장 대상

에 포함돼 여성들이 사실상 이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과 보건복지부 등은 21

일(현지시간) 건강보험개혁법

(ACA·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에 따라 보험

사의 예방 치료 서비스 보장 내

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연방 의

무 관련 규칙 변경안을 공개했

다.

새 규칙은 처방전 없이 약국

에서 아무나 구매할 수 있는 피

임 관련 약 등도 보험 적용 대상

에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플랜B' 등과 같은

사후 피임약, '오필' 등 경구용 피

임약, 콘돔 등이 포함된다고 AP

통신 등이 전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은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피임 관련 약

등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왔다.

ACA는 피임 관련 약 등을 예

방 서비스 차원에서 민간 보험

사가 부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제니퍼 클라인 백악관 젠더

정책위원회 국장은 "이 규칙이

시행되면 민간 보험에 가입한 5

천200만명의 가임 여성에 대한

피임 관련 보장이 확대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이번 의료보험

보장 확대는 대선을 10여일 앞두

고 나온 것이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연방 차원의 낙태권 인정 판결

을 폐기한 이후 일부 주에서 시

행하고 있는 초강경 낙태 금지

법을 '트럼프 낙태 금지법'으로

부르면서 낙태권을 대선 쟁점화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 행정부는 10여 년 만

에 최대로 피임 관련 보험 적용

을 확대한다"면서 "이 같은 규칙

은 저렴한 피임 관련 선택지를

더 많이 제공함으로 생식의 자

유(출산과 관련해 여성이 스스

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

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이른바 극단주의자 지도자

들은 모든 분야에서 생식의 자

유를 공격하고 있다"면서 "의회

내 공화당은 피임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한 법안을 반복적으로

막았으며 체외인공수정(IVF·

시험관) 시술에 대한 접근을 보

호하는 것도 지속해 거부하면서

전국적인 낙태 금지법을 제안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보험가입자 약국 피임약 무료"
…대선 앞두고 보험보장 확대

35달러 신청으로 최대 1백만달러 빚으로부터 보호 대선 '낙태권 쟁점화' 측면 지원…해리스, 생식자유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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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팝니다
Care Cleaners
20 Main St. North Reading,MA
Very good full plant
Alteration하실 수 있는 분은 연간 10만불 추가 일감 줄 수

있음(추가수익 4만불)

Sale Price : $70,000

연락처 : 603.401.0113

미국, 북한군 파병 러시아에서 확인,
우크라이나엔 아직

(로마·브뤼셀=연합뉴스) 신창용

정빛나 특파원 = 미국과 북대서양조

약기구(NATO·나토)가 23일(현지

시간)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인

정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

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취재진과 만

나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병력이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미국 정

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북한의 파병 의도를 묻는 말

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을

까요? 두고 봐야 한다. 이는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sort out)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

이며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

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력의 규모나 향후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병력에 대해서는 자

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확보했다는

증거 역시 공개하지 않았다.

오스틴 장관의 발언 2시간여 뒤 나

토도 "동맹국들이 북한의 러시아군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파라 다클랄라 나토 대변인은 연

합뉴스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에서 싸우기 위

한 목적이라면 이는 러시아의 불법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있어 중

대한 긴장고조를 의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전선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는 또 다른 신호"라며

"우리는 동맹내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북대서양

이사회(NAC)가 곧 한국(대표단)에

브리핑받고 추가 논의를 할 것"이라

고 전했다.

나토에 따르면 내주초 북한 파병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한국 측 대표

단이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를 방

문한다.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

라이나 대통령은 올렉산드르 시르

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에게

받은 보고라며 "6천명씩 2개 여단의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에서 훈련 중

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주장했

다.

이와 관련, NYT는 미 정부 당국

자들이 지금까지 북한군 약 2천500

명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

했으며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북한

군 병력은 없다고 보도했다.

또 정부 당국자들은 얼마나 더 많

은 북한군 병력이 합류할지, 북한군

이 다른 언어를 쓰는 러시아군과 함

께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영토에

서 얼마나 작전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정부는 오스틴 장관의 발

언과 관련해 아직 논평을 내놓지 않

았다. 러시아는 이달 초까지 북한군

파병설을 일축했으나 최근엔 확인

도, 부인도 하지 않는 입장으로 바뀌

었다.

우크라이나와 우리 정부가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을 기정사실로 했

지만 미국과 나토는 그동안 강한 우

려를 표하면서도 사실 여부는 '확인

할 수 없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

지해왔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

은 22일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파병

됐다는 국가정보원의 발표와 관련, "

미국은 특정 정책 영역과 관련해 어

떤 것을 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

하기 전에 자체적인 프로세스와 자

체적인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

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

술 기자 = 마크 워너 연방 상원

정보위원장(민주, 버지니아)은 "

일부 보고된 바와 달리, 북한 군

대가 우크라이나 내에 직접적으

로 참전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

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

다.

22일 EMS가 주최한 소수민족

언론 대상 기자회견에서 워너

상원의원은 "정보 당국이 북한

군대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배치되었다는 보도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현재로서

는 그런 증거가 없다"고 보스톤

코리아의 질문에 답했다.

워너 의원은 "만약 북한이 군

대를 공식적으로 보낸다면, 이

는 중대한 지정학적 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이

미 군대 손실이 크고 병력 부족

상황에 처해 있어, 북한 군대가

투입될 경우 전쟁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워너 의원

은 2024년 미국 선거가 2주 앞으

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제적인

선거 개입과 인공지능(AI)의 악

용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러시

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이 허위

정보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미국 선거를 방해하려는 시도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2020년

에 비해 콘텐츠 관리 인력을 크

게 축소했다고 비판하며, X(구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은 소유

주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

다고 일론 머스크를 겨냥했다.

그는 "선거 전후 72시간 동안

의 허위 정보 확산이 가장 큰 위

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시

민들이 의심스러운 정보를 접했

을 때는 반드시 선거 관계자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민

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ditor@bostonkorea.com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 "북한,
우크라이나전 개입 증거 발견 못해"

국방, 증거 있고 목적 파악해야…나토, 한국 브리핑 받은뒤 추가 논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마크 워너 상원외교위원장(사진 = 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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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IMF "올해도 한국 1인당 소득, 일본보다
높아…작년보다 격차↑"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우

리나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과 대만

에 여유 있게 앞설 것이라는 국제통

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2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

는 지난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

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

6천132달러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3만5천563달러)보다

1.6% 증가한 수치다.

IMF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 2021년 3만7천518달러에서 2022

년 3만4천822달러로 줄었다가 지난

해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올해 일본의 1인당 GDP 추정치는

3만2천859달러로 지난해(3만3천899

달러)보다 오히려 3.1% 감소했다. 그

만큼 한국과의 격차는 더 커진 셈이

다.

대만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2

천404달러에서 올해 3만3천234달러

로 2.6%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지만,

여전히 한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올해 대만이 일본을 역전한 점도

눈에 띈다.

내년의 경우 한국과 일본, 대만 사

이 격차가 올해보다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IMF는 내년 한국의 1인당 GDP

를 3만7천675달러로 추정했다. 일본

(3만3천234달러)보다 2천64달러, 대

만(3만2천859달러)보다 2천751달러

각각 높은 수준이다.

IMF는 한국이 오는 2027년 처음

으로 1인당 GDP 4만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IMF 추정치에 대

해 "엔화 약세 영향으로 일본의 달러

기준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을 것"이라며 "일본의 저성장 흐

름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

해 2.5%, 내년 2.2%로 전망한 바 있

다. 일본은 0.3%와 1.1%, 대만은 3.7%

와 2.7%로 각각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우리

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상당히 높

게 유지됐다"며 "그런 점에서 지난해

보다 일본, 대만과의 격차가 더 커지

는 것으로 분석했을 수 있다"고 했다

.

다만, 올해 구매력 평가(PPP) 기

준 1인당 GDP는 대만(7만9천31달러

)이 한국(6만2천960달러)을 큰 폭으

로 따돌렸다. 일본(5만3천59달러)은

3개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 같은 수치는 각국의 서로 다른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 조정한 환율

을 적용한 결과라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1960년대 미국 TV 시리즈 '타

잔'에서 주인공 타잔을 연기했

던 배우 론 엘리가 지난달 86세

로 별세했다고 AP, AFP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엘리의 딸 커

스틴 엘리는 전날 자신의 사회

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그가 지난달 29일 로스앤젤레스

(LA)의 자택에서 숨졌다고 밝

혔다.

엘리는 1960∼1970년대 나온

타잔 TV 시리즈와 영화에서 주

인공 타잔을 연기한 배우다.

그가 연기한 타잔은 과거 시

리즈에서 말없이 몸만 쓰는 캐

릭터로 그려졌던 것과는 달리,

교육을 받은 지적 인물로 등장

한다.

키가 193㎝에 달하는 건장한

체격에 상의를 입지 않고 허벅

지에 천을 두른 채 등장한 그의

모습은 이후 디즈니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굳어진 타잔의 전형

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엘리는 '타잔'을 촬영하면서

스턴트 배우를 쓰지 않고 모든

액션 연기를 직접 소화한 것으

로도 유명하다.

그 과정에서 사자에게 물리는

등의 크고 작은 상처를 입기도

했다.

그가 출연한 TV 시리즈는

1980년대에 국내에서 방영돼 우

리에게도 친숙한 얼굴로 남았다

. 

엘리는 1984년 미인대회 출신

의 발레리 엘리와 결혼해 세 자

녀를 가졌으며, 가족과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 2001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추리 소설을 여

러 권 집필해 발표하기도 했고,

2014년에는 TV 영화에 짧게 등

장했다.

엘리는 2019년 당시 서른살이

던 아들이 어머니 발레리를 칼

로 찔러 살해하고 그 자신도 출

동한 경찰의 총에 맞아 숨지는

비극적 사건이 벌어지면서 재차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엘리의 딸 커스틴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아버

지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부

른 인물이었다"면서 "그는 배우

이자 작가, 코치, 멘토, 가장이자

리더였다"고 추모했다.

1960년대 타잔 시리즈 주인공…
배우 론 엘리, 86세로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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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이 풍월주에 오른 652년 부터 흠돌의

권세는 기고만장해졌다. 흠돌은 어머니 정희

가 김유신과 문명왕후의 동생이기에 그들에

게는 조카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김유신의 장

녀 진광을 아내로 맞았기에 그의 사위이기도

하다. 간악한 흠돌은 같은 부류의 진공, 흥원

등과 함께 갖은 악행을 저지르며 낭도들을 사

병私兵으로 삼고 낭정을 어지럽혔다. 

흠돌은 그러한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자신

의 딸을 정명태자와 혼인시켰고, 정명태자는

후일 신문왕이 되었다. 

흠돌은 태자의 장인이 되어 권세를 부렸지

만 정명태자와 태자의 모후 자의왕후는 흠돌

과 그의 딸 김씨를 좋아하지 않았다. 

681년 문명태후가 죽고나니 김흠돌은 자신

이 그간 쌓아온 죄가 무거운 줄 알고 두려워하

였다. 게다가 딸이 정명태자의 총애를 잃은지

는 오래되었으니 더욱 불안에 휩싸였다. 마침

내 그는 문무왕의 후궁인 야명의 아들 인명전

군을 내세워 역모를 꾸몄다. 그러나 사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였다. 

이에 앞서 문무왕의 병이 크게 악화되자 자

의왕후는 김오기를 북원으로부터 입궁시켜

서 호성장군에 임명하였다. 화랑도의 조직을

장악함은 물론 조정의 호성장군으로 있던 진

공은 인부印符를 넘겨주지 않으며 물러서지

않았다. 흠돌 일파는 이미 역모의 계획을 치밀

하게 세우고 있었다. 

곧, 681년7월1일(음력) 문무왕이 죽었다. 흠

돌은 왕의 붕어崩御를 비밀에 부치고 경외의

군대를 입성시켰다. 681년8월8일(음력), 야명

궁(인명전군과 그의 어머니 야명의 거처)과

상대등 김군관의 집을 포위하고 난을 일으켰

다. 흠돌과 진공, 흥원 등이 주모자들이었으며

흠돌의 아들, 진공의 아들 등 풍월주를 비롯하

여 많은 화랑들이 흠돌의 난에 가담하였다. 이

에 김오기는 순지, 개원, 당원, 원수, 용원 등의

장군들과 함께 반란군 제압에 나섰다. 흠돌의

반란군은 곧 대궁(월성)을 포위하였다. 그러

자 진복 장군이 이끄는 병사들과 합세하여 난

을 진압하였다.

역모의 주동자 흠돌과 진공, 흥원은 물론 그

들을 따랐던 많은 병사와 낭도들이 죽임을 당

했다. 심지어 상대등 김군관도 역모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는 죄로 아들과 함께 처형되었

다. 

141년간 풍월주를 우두머리로 그 전통을 이

어온 화랑도는 흠돌의 난으로 인하여 자의태

후가 폐지를 명했다. 650년경 부터 극심한 혼

란에 빠진 낭정을 김오기가 수습하고 개혁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조직의 부패는

회복불능의 늪에 빠졌으니 결국 낭도들은 역

모의 주동자인 삼간三奸(흠돌, 진공, 흥원)을

따라 반란에 가담하였다. 

우두머리가 없어진 화랑들은 모두 병부兵

部에 속하게 하여 각자의 직職을 주었다. 

그러나 지방의 낭정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오래 지나지 않아 그 풍속이 다시 번성하여 월

성에도 점점 퍼지게 되었다. 중신들이 모두 오

래된 풍속을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고 생각하

였고, 태후도 동감하여 국선으로 하여금 낭도

들을 이끌게 하였다. 즉 화랑은 풍월주제도에

서 국선제도로 바뀌었다. 

김대문이 704년 무렵 화랑세기를 편찬할때

는 이미 풍월주제도는 폐지되었고, 부친 김오

기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을 완성하였

다. 다만 삼간三奸들이 낭정을 전횡한 기간의

30여년간의 기록은 거의 전무한데, 의도적으

로 남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오기는 고조

부 위화랑이 1세 풍월주로 취임하여 증조부

이화랑이 4세, 조부 보리가 12세, 부친 예원이

20세, 그리고 자신이 28세 풍월주로 화랑도를

이끌어온 ‘가문의 영광’을 기록으로 남기

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아들 김대문에게

전했고, 김대문은 한산주 도독으로 재임 중 화

랑세기를 편찬하였다. 

풍월주는 김대문의 직계 선대 뿐만아니라

방계족도 여러명 있었다. 1세 위화랑의 부모

는 섬신과 벽아(날이군 파로의 부인이었는데

비처왕이 후궁으로 삼아 왕궁으로 데려왔다)

인데, 그는 제21대 비처왕의 마복자였다. 위화

랑은 준실(제20대 자비왕의 외손녀이다)을 부

인으로 맞아 이화랑을 낳았다. 4세 풍월주 이

화랑은 숙명(부모는 이사부와 지소이다)을

부인으로 맞아 장남 원광과 차남 보리를 낳았

다. 12세 풍월주 보리는 만룡(부모는 정숙태

자와 만호이다)을 부인으로 맞아 예원을 낳았

다. 예원은 우야(부모는 진평왕과 난야이다)

를 부인으로 맞아 오기를 낳았다. 28세 풍월주

오기는 운명(부모는 김선품과 보룡이다. 보룡

은 예원의 누이이다)을 부인으로 맞아 김대문

을 낳았다. 

1세 풍월주 위화랑의 방계손으로 풍월주가

된 화랑들도 상당히 많다. 5세 풍월주는 사다

함인데 그는 위화랑의 외손자이다. 위화랑이

오도(부모는 승려 묘심과 선혜왕후이다. 이들

이 사금갑射琴匣의 주인공들이다)와 사통하

여 딸 옥진과 금진을 낳았는데, 금진이 구리지

를 남편으로 맞아 사다함을 낳았다.

7세 풍월주 설화랑 역시 금진의 아들이다.

설화랑의 아버지는 설성이다. 9세 풍월주 비

보랑은 위화랑의 딸 옥진의 손자이다. 옥진이

법흥왕의 후궁으로 비대를 낳았고, 비대는 실

보를 부인으로 맞아 비보를 낳았다. 10세 풍월

주 미생도 옥진의 외손자이다. 옥진이 남편 박

영실과 딸 흥도, 묘도, 사도 등의 딸을 낳았는

데 묘도가 미진부와 혼인하여 미실과 미생을

낳았다. 11세 풍월주 하종이 미실의 아들이니

그 역시 위화랑의 후손이다. 13세 풍월주를 지

낸 김춘추의 아버지 김용춘도 위화랑의 후손

이다. 용춘의 어머니 지도가 흥도의 딸이고,

흥도는 옥진의 딸이며, 옥진은 위화랑의 딸이

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

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

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

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원화源花 미실美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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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

2009년 1월부터 시작한 투자 관련 재정 칼

럼이 16년간 연재 중이다. 여러 한인 신문에

게재해온 내용을 정리하여 한인 교포들을

위한 투자 지침서도 출간했다. 한 신문사에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한다.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라는 제목의

이 책은 투자의 개념과 편견을 비롯해 실패

하는 투자와 성공적인 투자에 대한 설명과

뮤추얼 펀드, 어뉴이티, 부동산 투자, 채권

투자, 생명보험, 학자금 투자와 은퇴계획,

상속 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

다.

이명덕 저자는 출판 기념 강연회에서 제

대로 된 투자를 하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데 백만장자기 될 수 없는 이유를 간

단히 요약했다.

우리가 백만장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1. 투자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 2. 대박을 기

대한다. 3. 이웃 사람 시선에 민감하다. 4. 참

을성이 없다. 5. 나쁜 습관을 지니고 있다. 6.

투자 목적이 없다. 7. 비상사태에 대해 준비

가 되어 있지 않다. 8. 남이 돈 관리를 잘해

주리라 기대한다. 9.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한다. 10. 전체적인 재정 계획을 무시하

기 때문이라고 요약했다.

주식 투자하면 일반인은 좋은 종목과 좋

은 시점을 우선 생각하는 데 이것보다 우선

해야 하는 것은 실패할 확률이 높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패

하기 쉬운 투자는 "개별적인 회사, 어뉴이

티, 뮤추얼 펀드, 금융상품, 등의 투자”라

고 언급했다. 

성공하는 투자를 하려면 낙관적인 마음,

잘못된 편견과 경험에서 탈피, 대박 투자를

포기, 남을 의식하지 않기, 모르는 투자는

하지 않기, 투자하며 발생하는 전체 경비를

이해하기, 막연한 믿음은 금물, 전체적인 재

정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가 권장하는 '제대로 하는 투자'는 투

자 비용이 최대한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고

특정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투자 종목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단기간의 수

익을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를 계획

해야 하며 가장 권하는 투자는 인덱스 펀드

나 ETF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Portfolio)

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복리 이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만일 어

떤 분이 65세에 은퇴할 때 $100만 달러가 필

요하다면 이자를 8% 받는다고 가정하고 매

달 얼마씩을 저축해야 하는가? 현재 나이가

25세라면 $286, 35세라면 $671, 45세라면

$1,698, 55세라면 $5,466을 투자해야 한다. 미

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인덱스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지난 90년 동안 10%

라는 사실이다.

나이가 이미 60, 70대라도 투자는 해야 한

다고 말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은 요즘은 60

세 이후에도 30년을 사는 게 보통이기 때문

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책의 마지막

장에는 50가지의 족집게 재정 규칙을 요약

했다. •60세 이상인 분은 '생명보험'이 필요

하지 않다. •신용카드의 빚은 매달 100% 갚

아야 한다. •최근에 많은 수익률을 올린 투

자 종목에는 투자하지 말자. •생명보험은 투

자가 아니다. •15년보다는 30년 주택융자를

얻는 것을 추천한다. •집을 투자라고 생각

해선 안 된다. •어뉴이티는 좋은 투자 종목

이 아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는 상속세가 부

과될 수 있다. •401(k)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

다. •주택융자 보험을 내지 말자. •최소한 수

입의 15%는 투자하자. •재정설계사의 충고

가 그들에게 먼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기억

하자. •수수료가 저렴한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자. •돈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돈 관리 방법을 아이들에게 남기자. 등

의 주제를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정리했다. 

투자 초보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책은 많은 독자에게 ‘제대로 하는 투자 지

침서’가 될 것이다. 어려운 이민 생활 제대

로 하는 투자로 편안하고 안락한 은퇴로 이

어지길 희망하며 재정 칼럼 800회를 돌이켜

본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03)

미국에서 확실히 부자되기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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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강아지 송이 이야기이

다. 녀석은 몇개의 산책코스를 갖

고 있는데, 날마다 아니 아침저녁

으로 코스를 달리 선택한다. 

= 한달여 전 산책을 준비하고

있었다. 날은 맑고 선선했으니 산

책엔 더없이 좋은 저녁나절이 었

다. 오늘은 녀석이 어느 코스를 택

할지 그건 궁금했다. 아니나 다를

까. 아침과는 다른 코스를 택했다

. 조금은 더 먼코스였는데, 녀석의

선택이니 군말할수는 없었다. 

덜익어 떨어진 작은 열매를 밟

으며 사과나무 밑을 지나고 있었

다. 골프로 말하자면 9번 홀쯔음

갔을 적이었던 거다. 갑자기 녀석

이 앞서 가던 길은 멈췄다. 큰 이

변도 아닌데, 발걸음을 멈추는 일

이야 자주 있다. 그런데 녀석이 뒤

돌아 서더니 되돌아 가자 요구했

다. 나야 강제 할 수는 없었는데

의문이 들었다. 뭔일? 혹시 뭔가

잊고 지나친게 있었던가?

하는 수 없었다. 힘차고 빠르게

걷는 녀석의 발걸음을 뒤따르는

수밖에. 그런데 왠걸. 빗방울이 들

기 시작했다. 제법 굵은 빗방울이

었고, 가랑비도 아닌 소나기 쯔음

되는가 싶었다. 하늘을 쳐다 볼적

에, 화려한 햇빛사이로 검은 구름

이 몇장 덮혀있었다. 국지성局地

성 소나기였는데, 녀석이 그걸 먼

저 감지했던 거다. 햇살은 눈부신

데, 비를 맞는 꼴 되었다. 

한국어 속담이 떠오른다. 오뉴

월 소나기는 쇠등을 두고 다툰다.

재미있는 속담인데, 아무리 소등

이 넓다해도 소나기가 등짝 한편

만 적실수는 없다는 말일게다. 좁

지만 세차게 몰아 비가 쏟아 부었

다는 말일 터. 

힘차게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아스팔트가 말갛게 닦였습니다

지구 한구석이 시원해 졌습니

다. 

(나태주시인 흉내, 김화옥)

서둘러 녀석의 발걸음을 뒤따

랐고, 무성한 나무밑에서 비를 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변고

? 그러나 송이녀석은 어떻게 비가

내릴 줄 알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

을 했을 것인가. 

덕분에 돌아오는 비젖은 길위

에선 뭉텅한 냄새가 났다. 오랫만

에 맡는 구수함이었던 거다. 눅진

하지도 않았다. 

이때 짐승들은 숨을 곳을 찾아 (

욥기 37:8)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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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내장은 안압이 높아지거나 혈액 순환 장애

등으로 인해 시신경이 파괴되면서 시야가 좁아

지는 질환이다.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과 함

께 3대 실명 질환에 속한다.   

녹내장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노화가 시작되는 40세 이상의 나이, 가

족력, 고도근시, 눈의 외상, 장기간 스테로이드

약물 사용, 당뇨, 고혈압, 저혈압 등의 전신질환

, 편두통 등이 발병 위험인자들이다. 

증상으로는 급성 녹내장의 경우 갑작스런 안

압 상승으로 인해 구역질, 구토, 두통, 안통, 시

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만성 녹내장으로 병이 서서히 진행되고, 초기

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말기에

는 주변 시야가 좁아져 중심부만 보이게 되는

데 이런 정도의 시야 손상을 느낄 정도면 이미

시신경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녹내장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한번 진단되면 평생에 걸쳐 지속적인 관

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적절한 약물 사용이나

레이저 치료, 수술 등으로 안압을 조절하면 병

의 진행을 멈추거나 더디게 만들 수 있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안과전문의 강남스마일

안과 염동주원장은 “녹내장으로 인해 손상된

시신경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40세 이상이거

나 녹내장 발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라면 1년에 한번씩 안과 정기검진을 하는 것

이 좋다”고 전했다. 

또한 녹내장의 예방 생활 수칙응로는 “술과

카페인 음료 절제, 금연, 머리로 피가 몰리는 자

세(물구나무서기 등)와 복압을 증가시키는 자

세(윗몸 일으키기 등) 피하고, 어두운 곳에서

TV나 책, 컴퓨터를 오랫동안 보지 않는 것이 좋

다.” 고 설명했다. 

한편 매년 3월 둘째 주는 세계녹내장협회

(World Glaucoma Association)가 지정한 ‘

세계녹내장주간’이다, 올해는 3 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이 기간 동안 각국의 녹내장학회

들은 녹내장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자각증상 없는 녹내장, 정기적인 안과검진으로
예방해야”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
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강남스마일안과

자각증상 없는 녹내장,
정기적인 안과검진으로
예방해야…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3대 실명 질환 중

자각증상이 없는 녹내장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

트워크 강남스마일안과 염 동주 원장의 도움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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